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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은 지난 11월 21일 업계 최초로 국내 모든 통신사 음성 엔진

과 연동이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의 ‘자이 AI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

다고 밝혔다.

GS건설과 자이S&D가 함께 개발한 ‘자이 AI 플랫폼’은 기존의 홈네

트워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

들을 빅데이터 솔루션을 통해 쌓는다. 또 다양한 파트너들과 유기

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고객 만족형 플랫폼 

서비스다.

가장 돋보이는 것은 빅데이터 기반이라는 점이다. 자이 AI 플랫폼

은 아파트 내 발생하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데

이터 기반의 미래형 주택 관리 시스템이다. 

‘자이 AI 플랫폼’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입주민의 생활 패턴에 맞

는 환경을 제공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스페이스 스코프를 통해 시

스클라인 공기 청정시스템과 연계해 실내공기 질 최적화를 추천하

고 실별 온도를 최적화하는 자이 에너지 세이빙도 상용화를 준비

하고 있다. 

‘자이 AI 플랫폼’은 최고 수준의 보안 기능을 갖고 있다. 플랫폼에 

적용된 차세대 통합 시큐리티 시스템은 모든 보안 이슈에 대해 선

제적으로 대응하고 건설사 중 유일하게 내부 보안을 강화하는 방

식으로 적용된다. 2016년 이후 이미 입주한 약 6만7천 세대까지 확

대할 예정이다.

또 자이S&D에서 공급하는 안면인식 로비폰과 스마트패스는 자이

앱과 연동돼 작동하고 안면인증기술을 활용한다. 이 시스템은 신규 

현장 중 방배그랑자이, 대구복현자이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어안렌즈가 탑재된 CCTV 통합형 주차유도 시스템은 CCTV와 주

차유도 시스템이 결합해 영상 인식 주차유도가 가능하다. 기존 단

방향 CCTV의 단점인 사각지대까지 해소해 주차장의 안전을 강화

했다. 이 시스템은 한남3구역 입찰 제안서에 반영돼 시공사로 선정

되면 한남자이 더헤리티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GS건설은 기존 카카오 음성인식 연동에 이어 SK 누구, KT 지니, 

LG 클로이, 네이버 클로바, 아마존 알렉사까지 국내에 출시된 주요 

음성 엔진과 연동을 완료했다. 자이 고객은 통신사와 상관없이 사

용 가능한 인공지능 아파트를 구축할 수 있다. ‘자이 AI 플랫폼’ 구

축으로 자이는 최고 아파트 브랜드라는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

다. 자이는 지난해 국내 대표 아파트 브랜드 설문조사에서 2관왕을 

달성했다.

우무현 GS건설 건축주택부문 사장은 “GS건설과 자이S&D가 함께 

구축한 자이 AI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체계적으로 아파

트에 접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021년까지 1만여 세대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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